
13방송 & 연예

엔씨소프트가 설 연휴 마지막 날 개최한 온

라인 라이브 콘서트 ‘UNI-KON(유니-콘)’이 

전세계 케이팝(K-POP) 팬들의 환호속에서성

황리에 막을 내렸다.

17일 엔씨에 따르면 총 164개국 케이팝 팬

이 콘서트를 즐겼으며, 총 시청자 수는 260만 

명에 달했다.

‘유니-콘’은 엔씨의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플

랫폼 ‘유니버스(UNIVERSE)’에서 마련한 특별 

콘서트다.

지난 14일 저녁 7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유니

버스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

에 동시 생중계됐다.

콘서트에는 AB6IX(에이비식스), ASTRO(아

스트로), ATEEZ(에이티즈), CIX(씨아이엑

스), CRAVITY(크래비티), (여자)아이들, 

IZ*ONE(아이즈원), 강다니엘, MONSTA X(몬

스타엑스), 오마이걸, 박지훈, THE BOYZ(더보

이즈), WEi(위아이), 우주소녀 등 14팀의 아티

스트가 참여했다.

엔씨는 XR(eXtended Reality, 확장현실) 기

술을 무대 효과에 활용하고, 5개 각도에서 공

연을 관람할 수 있는 멀티뷰(Multi-View) 기

능도 제공해 공연의 감동을 더했다.

콘서트 전체 영상과 아티스트 및 멤버 별 무

대 영상, 아티스트 인터뷰 등은 유니버스 앱에

서 순차적으로 공개된다.

유니버스는 다양한 케이팝 팬덤(Fandom) 

활동을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는 올인원(All-

in-one) 플랫폼이다. 지난 1월 28일 서비스

를 시작한 이후 ‘프라이빗 메시지’, FNS(Fan 

Network Service), 유니버스 오리지널

(Universe Originals) 등 인기 아티스트가 직접 

참여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

호응을 얻고 있다.

‘프라이빗 메시지’는 유니버스 앱에 마련된 

대화창을 통해 아티스트가 손수 작성한 메시

지를 팬들이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다. 단순히 

메시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, 답장도 주

고받으면서 소통할 수 있다. 아티스트와 팬들

은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일상을 공유하고 있

다.

‘프라이빗 메시지’는 유니버스가 내세운 ‘소

통’의 핵심 콘텐츠다. 엔씨는 IT 기술을 활용한 

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팬과 아티스트의 심리

적 거리를 좁혀주고 더 자유로운 상호 소통을 

가능하도록 했다.

아티스트와 팬들은 유니버스를 통해 한층 

더 가까워진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경험하고 

있다.

‘FNS’는 아티스트와 팬들이 자유롭게 글이

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, 아티스트들

의 일상이 자주 올라와 팬들의 반응이 좋다.

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 뿐만 

아니라, 팬들이 남긴 글이나 사진에 직접 댓글

을 남길 수 있다.

‘유니버스 오리지널’은 유니버스에서만 볼 

수 있는 독점 콘텐츠다.

예능, 라디오, 뮤직 비디오, 화보 등 여러 형

태의 콘텐츠가 매일 업데이트된다.

강다니엘이 주연을 맡은 ‘에이전트 블랙잭

K’와 몬스타엑스가 출연하는 ‘에어리어 51: 더 

코드’를 비롯해 ‘꿀로그잼’, ‘쌉댄스’ 등 다양한 

예능 시리즈가 인기를 얻고 있다. 오리지널 콘

텐츠에는 팬들 뿐 아니라 아티스트가 직접 좋

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

다.

엔씨는 이번 콘서트를 시작으로, 팬들과 아

티스트를 더 즐겁게 연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

표로 다양한 전략들을 전개할 계획이다.

오는 28일에는 첫번째 온라인 팬미팅 ‘아이

즈원 팬파티’를 진행한다.

추첨을 통해 선정된 모든 참가자는 아이즈

원 멤버들과 일대일 영상 통화하는 특별한 시

간도 갖는다.

이 밖에도 유니버스 참여 아티스트들과 함

께 팬미팅, 팬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를 계속해

서 마련할 예정이다.

유니버스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식 홈페이

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엔씨,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‘유니-콘’ 260만명 시청

2021년 2월 19일 금요일

아이즈원·강다니엘 등 아티스트 14팀 출연

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‘유니버스’

프라이빗 메시지·오리지널 영상 콘텐츠 등 인기

방송인 김성주, 개그맨 장동민, 그룹 ‘슈퍼주

니어’의 김희철, UFC 선수 출신 김동현, 청와

대 경호원 출신 최영재, 그룹 ‘이달의 소녀’의 

츄가 채널A·스카이TV 새 예능프로그램 ‘강철

부대’ 출연을 확정했다.

‘강철부대’는 특수부대 예비역들이 출신 부

대의 명예를 걸고 도전해 2021년 대한민국 최

강의 특수부대를 판가름하는 밀리터리 서바이

벌 프로그램이다. 부대당 4명씩 총 24명의 예

비역이 출연해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설계

한 체력, 정신력, 합동심 등 각종 미션에서 살

아남는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. 3월 처음 방송

될 예정이다.  

‘강철부대’ 제작진은 “전장의 흐름을 꿰뚫

어 보는 MC 김성주를 필두로, 장동민과 김희

철, UFC 선수 출신 김동현, 청와대 경호원 출

신 최영재, ‘이달의 소녀’ 멤버 츄가 합류했다”

며 “이들은 3일 첫 촬영에 돌입했다”고 18일 

전했다. 

연출을 맡은 이원웅 PD는 “고도로 훈련받

은 예비역들이 경험을 되살려 미션을 수행하

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”며  “승패를 떠나 군

인들이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과 사명감이 얼

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. 

특수부대의 이름을 알리고, 그 부대원들에 대

한 존경의 마음도 담고 싶다”고 밝혔다. .

김성주는 이 프로그램에서 박진감 넘치는 

중계 실력과 탁월한 완급조절 능력으로 최정

예 특수부대가 격돌하는 명승부를  실감 나게 

조명할 예정이다.

장동민과 김희철은 적재적소를 파고드는 입

담은 물론, 시청자들의 폭소를 부르는 멘트로 

맹활약을 예고하고 있다.

UFC 선수 출신이자 해병대를 전역한 김동

현과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 장교 출신 최

영재는 극한 훈련에 참여했던 경력을 바탕으

로 출연자들의 심리전을 재빠르게 읽어내는가 

하면, 츄는 모든 게 궁금한 ‘밀리터리 루키의 

매력을 선보인다.

채널A·스카이TV 새 예능 ‘강철부대’ 다음달 첫 방송

특수부대 예비역들이 최강의 특수부대 판가름하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

2018년에 종방한 코미디 프로그램 ‘SNL

코리아’가 돌아온다.

제작사 에이스토리가 “‘SNL’ 판권을 보

유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룹의 사업 부문 

NBC유니버설 포맷과 ‘SNL 코리아’ 제작 계

약을 체결했다”고 17일 밝혔다. 

NBC유니버설 포맷의 애나 랑겐버그 상무

는 “‘SNL 코리아’를 다시 만날 수 있어 기쁘

다”며  이 상징적인 브랜드는 여러 해 동안 

시청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바 있다. 새 

파트너인 에이스토리, 그리고 오리지널 제

작진이 ‘SNL 코리아’에 신선한 바람을 가져

오길 기대한다. 다시 찾아온 ‘SNL 코리아’에 

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빨리 확인하고 

싶다”고 밝혔다.  

이 상 백  에 이 스 토 리  대 표 도  “ N B C 

Universal만큼 에이스토리 역시 새로운 매

력으로 SNL을 런칭하게 되어 아주 기쁘다”

며 “ 한국 최고의 재능있는 크루들이 관객들

에게 새롭고 신선한 캐릭터들과 신선한 웃

음을 선사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‘SNL코리아’는 에미상을 수상한 미국 

NBC의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 ‘새터데이 

나이트 라이브(Saturday Night Live)’의 한

국판이다. 2018년 시즌9로 막을 내렸다.

시즌1부터 시즌9까지 ‘SNL 코리아’에 출

연했던 신동엽이 메인MC로 출연할 예정이

다. 반가운 얼굴들과 신규 크루들도 참여한

다. 

‘SNL 코리아’의 전 시즌을 연출한 안상휘 

PD가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오는 쇼의 제작

총괄을 맡는다. 오리지널 제작진 유성모 PD

와 권성욱 PD가 에이스토리에 합류해 제작

진에 참여한다. 

 ‘SNL코리아’는 하반기에 방송되며 자세

한 방송 일정과 플랫폼은 추후 발표될 예정

이다.

‘SNL코리아’ 하반기 귀환…신동엽 메인 MC

이른바 ‘MC 민나현’이라는 애칭으로 큰 사

랑을 받아온 민혁, 나은, 재현이 ‘SBS 인기가

요’를 떠난다.

18일 SBS에 따르면 ‘인기가요’ MC인 ‘몬스

타엑스’ 민혁과 ‘에이프릴’ 나은, ‘NCT’ 재현이 

오는 28일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.

1년4개월간 ‘인기가요’의 진행을 맡아온 세 

사람은 밝고 쾌활한 에너지는 물론 찰떡 케미

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.

‘인기가요’ 연출을 맡고 있는 정익승 PD는 

“최근 20여년 사이, 일부 교체 없이 끝까지 함

께 한 최장수 MC가 바로 민혁, 나은, 재현 세 

사람”이라며 “공개 생방송부터 MC를 시작했

다가 코로나19 이후 무관객으로 전환되는 부

침을 겪으면서도, 1년4개월간 밝고 긍정적인 

에너지를 ‘인기가요’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줘서 

너무나도 고맙다”고 밝혔다.

이어 “‘MC 민나현’을 추진할 때부터 마음속 

1순위 조합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쉽다. 

하지만 MC를 맡는 동안 가수 성적도 개인 활

동도 세 사람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고 헤어

지게 돼, 지난 1년4개월이 모두에게 잊지 못

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”고 고마움을 

전했다.

세 MC의 마지막 인사는 28일 ‘인기가요’ 생

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민혁·나은·재현, ‘인기가요’ MC 굿바이

28일 마지막 방송

인기 BL(Boys Love) 웹드라마 ‘나의 별에게’

가 영화로 재탄생된다.

17일 제작사 에너제딕컴퍼니, 에이치앤코에 

따르면 BL 웹드라마 ‘나의 별에게’는 영화로 

재탄생돼 다음달 5일 전세계 팬들과 다시 만난

다.

‘나의 별에게’는 공개와 동시에 사이트 접속

이 폭주, 서버가 다운되는가하면 일본 라쿠텐 

TV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화제성

을 입증했다.

넷플릭스를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의 VOD는 

물론 전 세계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시 

공개된다.

‘나의 별에게’는 정상의 궤도를 이탈해버린 

배우 강서준(손우현 분)과 궤도를 벗어나고 싶

지 않은 셰프 한지우(김강민 분)의 단짠단짠 

사랑이야기를 강렬하게 그리는 작품이다.

우연히 동거를 시작한 두 남자가 사랑에 빠

지는 순간을 로맨틱하게 그려냈다. 손우현과 

김강민, 뉴키드 진권 등이 출연한다.

BL웹드 ‘나의 별에게’, 영화화…넷플릭스 공개

손우현·김강민·뉴키드 진권 등 출연


